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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회는 아직 있다

연원석/한국기술거래소 표

벤처업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전체 수출과 고용시장에서의 비

중이 꾸준히 성장하는 등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

으나 경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.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

상당수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또한 코스닥 및 벤

처캐피탈 등 자금시장의 급랭으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

겪고 있다. 

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벤처업계에 아직 희망을

걸고 있다. 우리의 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

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장이 있고, 한국경제 자체도 성장률이 가

장 빠른 편에 속한다. 생각해보면 활력 없는 천국보다는 역동적인 지옥이 벤처기업인들에게

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다. 

벤처인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정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. 사

무실 간이 침낭에서 새우잠을 자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세워 연구개발에 매달렸던 시

절을 기억해야 한다. 지난시절 벤처열풍이 계속되다 보니 흐름에 휩쓸려 재벌을 비판하고

나섰으면서도 스스로 재벌의 행태를 따라하지 않았는지, 연구개발보다는 머니게임에 더 집

중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. 

벤처업계의 부진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며, 지식기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취약점으로

작용한다. 국가경제의 한축을 맡아야할 벤처의 장기침체는 국가전체적으로 큰 짐이 아닐 수

없다. 하지만 아직도 우리 벤처업계는 과잉이고 거품이 남아있다. 거품을 빼고 구조조정을

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인들의 노력 못지않게 한국기술거래소와 같은 관련 기관들

의 역할도 중요하다. 활발히 우수 기술이 이전되고 필요한 기업간에 M&A가 진행될 때 자원

은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우리 벤처업계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. 

한국기술거래소는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술이전비용 및 기술평가수수료를 일

부 지원하고, 상설기술시장을 확 하고 있다. 또한 국민창투 및 한솔창투와 각기 100억 규모

의“KTTC(한국기술거래소) 기술사업화 투자조합”을 결성하여 우수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

도록 투자를 알선하고 있다. 그리고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활발히

M&A 사업을 벌여나갈 생각이다. 

우리에게는 아직도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펼쳐져 있다. 벤처기업

인들이 초심으로 돌아와 자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, 한국기술거래소와 같은 관련 기관들

이 산업기반조성에 힘쓴다면 우리 벤처업계에 기회는 다시 주어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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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동안 <KOVA News>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<KOVA News>가 다음호부터

전면 개편을 통해 새 이름 새 얼굴로 찾아갑니다.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



